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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이오 피스가 럽  판

는 이오시밀러( 이오의 품 제 ) 

랄디( 분명 아달리무맙·사진)의 환

 편의   나 다.

삼 이오 피스는 1붉일 럽의

청(텍MA)으 부터 랄디의 상온 존 

기간을 1화일  28일  늘리는 내용의 

벨 변경 승인을 았다 고 다. 

이오의 품은 단 질 등 생물  제제

가 주 분이  용법과 용량  따른 

관 가이드 인이 다. 오리 널 제

품인 브비의 휴미 와 이오시밀러 

제품은 2확도 이상  1화일까 만 존

할 수 다. 류머 즘관절염 등 가면

질환 환 들은 치료제 관 기간 제  

등으  편을 다.

랄디가 아달리무맙 제제 는 최초

 존 기간을 2  늘리면  환 의 

투  편의 이 크게 선됐다는 게 사 

측 설명이다. 난해 10월 럽  출시된 

랄디는 난 1분기까  누  출 확230

만달러(  확80 원)를 기 며 휴미  

이오시밀러 시

장  순항 고 

다.

난  1 2 일 부

터 나흘 동안 스

페인 마드리드

 열린 2019 

럽류머 즘

 참가한 이오시밀러 제조사들은 가

 경쟁 과 께 사용 편의 을  

조 다. 환 들이 가면 질환 치료제

를 꾸준히 투 면 병원  맞아  

는 정 주사 다 스스  을 수 

는 피 주사 이 편리 다. 이 때문  

이오기 들은 경쟁 제품 다 덜 아프

고 간편 게 투 할 수 도  연

(톡탁테)  집중 고 다.

랄디는 손  주사기가 잘 미끄러

 않도  표면을 리 면  스 알레

르기 방  기술을 용 다.  상진 삼

이오 피스 커머셜본부장(전무)은 

랄디의 존 기간 연장 승인은 사의 우

수한 톡탁테 량을 증한 사례 며 앞

으  환 의 사용 편의 을 더  랄

디 판 를 대해 나가겠다 고 말 다.

 마드리드=박상   기자  dirn@hankyung.com 

도 일정 온도를 면  

을 관할 수 는 휴대용 냉장 통

(사진), 산  후 돌아온 반 견의 다리

만 씻길 수 는 반 견 샤워기⋯.

이 명한 제품을 한 리  

은 명  스  출품된 제품

들이다. 허청과 한 명협

는 년 명  스 를 열  

이 명한 아이디  상품을 한

다.  명 기 인 게 홍  기 를 

제공해 판  을 돕기 위해 다. 오

는 20일부터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

스  열리는 해 사 는 세계 30

의 명품과 내 90  기 의 

명 허 제품 등 320  가 선 인다. 

사 기간  킨 스 제2전시장 9B홀

 누 나 무료  관람할 수 다.

해 출품 은 실생활   활용

할 수 는 제품이 많다. 이희은 컬

러 대표는 사람마다 울리는 인 퍼

스널 컬러를 손쉽게 을 수 는 

상진단판을 출품 다. 눈동  머리카

 등 고난 신체 상이 떤 종류

의 과 울리는  쉽게 판단할 수 

는 제품이다.

최근 환경문제  떠오른 플 스  

대체재도 나온다. 나연 씨는 세 이 

쉬운 스 인리스 빨대를 출품 다. 플

스  빨대를 대신해 반영 으  

사용할 수 는 게 장 이다. 기존 스

인리스 빨대는 내부를 전용 세 솔

 닦아내  해 세 이 웠다. 이 

제품은 빨대를 두 의 반원통 태  

분리할 수 다. 빨대 내부를 눈으  

면  안쪽까  깨끗 게 세 할 수 

는 조다.

김 희 스튜디오크 스컬쳐 대표가 

내 은 노인돌봄 봇은 홀몸노인의 

건 관리를 돕고 심리  안정감을 주

는 제품이다. 외관은 아이 습을 한 인

 가깝다. 간단한 말을 면 대 을 

고  용시간을 알 주는 스마  

인 이다. 머리·손·  등 7  센 를 달

았다. 장시간 움 이  응 상황

이 생 다고 판단 면 호 게 

알  메시 를 전송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집집마다 거울은 다. 장대와 실

도 빠  않는다. 얼핏 비슷해 이 만 

편리 을 이고  기능을 용한 거

울도 선 이고 다. 스 양 이 선 인 

스마  L텍테( 광다이오드) 거울 헤닝

스는 거울 앞면은 일반경이고 뒷면은 3  

대경이다. 3붉0도 전해 편안 게 일반 

비율과 대 비율  사용할 수 다. 거울

 두 가   L텍테등이  간 조명등

(무드등)으 도 활용이 가능 다.

김영  스 양  대표는 내 시장

 대경을 사용 는 비율은 10형대  

낮아 장 이 크다 며 내는 물론 해

외 도 제품 을 기반으  판 를 

대할 것 이 고 말 다.

○거울 개 만 40년 한우물
김 대표는 군대를 제대한 1979년 세 리 

제조 및 통 사를 차렸다. 이후 1982년

부터 거울 관련 제품을 제 ·판 해오고 

다. 은 손거울, 장용 거울, 상용 거

울, 벽거울 등 제품군도 다양 다. 중 의 

가 제품이 쏟아져 고전한 이 한두 번

이 아니다. 만 화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파온 결과 다양한 거래 를 다. 

양질의 제품을 신 게 공 할 수 

는 공  시스템과 신용이 산이다. 스

양 은 체 디 인한 과 조 인

을 췄다. 이 사가 한 해 생산 는 거

울 제품은 확00  종, 확00만  이른다. 

고부가가치 제품이  출은 확0 원 

수준이다. 김 대표는 거울 시장  화0

년 가까이 사 을 해온 비결은 디

인 인 을 두고 꾸준히 기술  노

한 것 이 고 조 다.

김 대표가 고부가가치 제품으  

한 게 스마  L텍테 거울이다. 가 은 9만

붉000원. 201화년 중 벤 기 진흥공단

의 제품기술공정 사 을 통해 확000

만원을 원 아 한 제품이다. L텍테

램프가 거울 두리를 둘러싸고 다. 청

진기   재가 거울과 램프  

연결돼 3붉0도 전이 가능 다. 램프는 

은 (웜 컬러)과 흰 (쿨 컬러) 두 가

다.  안방 장대  으면 이 천장 광

등을 켤 필 가 다. 침대 머리맡이나 

장대  두면 조명등 할까  한다. 대

경을 활용 면 얼  정교 게 장을 

할 수 다. 

○고부가가치 거울로 해외시장 공략
김 대표는 난해 L텍테 거울 품질을 

레이드 다. 램프를 켠 뒤 1확분 뒤 동으

 꺼 는 기능을 추가 다. 건전 도 

동할 수 게 다. 전기를 이용 는 것

 비해 이동이 롭다.

김 대표는 해 럽과 미 뿐 아니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공략을 

할 계 이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  

제품을 으  출품 고, 체 부스

를 차릴 계 이다. 장 가치가 는 리빙 

문 상품으  거울을 고 겠다는 

전략이다. 대 마 와 온 인몰 등 기존 

통 널 도 마케팅을 한다. 메

탈과 수  혼 인 제품의 프레 (틀) 

재와 인 프레  상을 다양 할 

계 이다. 인공 능(AI) 기능을 

는 방안도 검 고 다. AI 스피커를 통

해 전등을 켜고 끌 수 게 한다는 체

인 제품 상도 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바이오

40년 외길 스타양행 “거울도 진화한다”

  자체 디자인, 조립설비 갖춰

  중국 저가제품 공세 도 꿋꿋

  3배 확대경·무드등 장착 신제품

미국·동남아 해외시장 공략

스타양행 - 스마트 LED 거울‘헤닝스’

○ 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 습
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 지(event.
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바이오 빅데이터·AI 등에 투자”

휴대용 냉장약통, 세척쉬운 스테인리스 빨대 … 

30개국 ‘여성 발명왕’ 제품 한자리에

“환자 편의성 강화해 유럽 시장 석권”

2019 여성발명왕 스포 개최

현대렌탈케 는 신제

품 정수기 큐밍창 플러스

(사진) 시리즈 붉종을 출

시 다. 풀 스 인리스 

수조를 춘 정수기  

일반  화종, 고  2종

으  다. 기존 큐

밍창  델 다 냉수 용량

을 10형 늘렸다. 기호  따  냉수 온도를 

조절할 수 는 냉수 조절 노브를 달았다.

고 인 큐밍창 플러스 살균  제품은 

울 이오시스가 한 채책( 외선) 살균 

듈을 냉수 출수 와 수조  용

다. 루  네 번, 1시간 동안 동으  냉

수 출수 와 수조  채책-L텍테 빛이 나

와 해 세균을 제거한다.

월 렌털료는 2만원대다. 기존 3붉 월

인 의무 사용기간을 화8 월이나 붉0 월

 연장해 계 는 신규 고 게 렌털

료를 2000~화000원 할인해준다. 제휴 신

용카드 등을 활용 면 렌털료 할인 이 

더 커진다.  

현대렌탈케어 큐밍S 플러스

김영석 스타양행 대표가 스마트 LED 거울 헤닝스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카페

스타양행
설립 1979년, 법인등  1998년
위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제품 스마트 LED 거울 헤닝스

특징
일반경과 3배 확대경으  구성 
15분 후 자동 점멸

 글 벌 제 사 아스 제네카가 한

 대규  투 를 결정한 것은 K 이오

의 잠재 을 주는 것이 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상시험  치  않

고 대규  투  계 을 힌 것은 K

이오의 위상이 아졌음을 방증 는 

것이 는 반응이다.

한 아스 제네카는 레이프 

한손 아스 제네카 장의 한  투

 계  표와 관련해 신  연  

증진, 양질의 일 리 출, 이오 인

 , 내 환 의 신  근  제

고 등  투 할 예정이 고 1붉일 

다. 한손 장은 난 1화일 스웨덴 

스 홀름  열린 한 ·스웨덴 비

즈니스 밋  내년부터 확년간 7화붉7

원을 한  이오헬스산  투

겠다고 표 다.

아스 제네카는 한  이오기

과의 협 을 통한 항암제  , 의

료 데이터 및 인공 능(AI) 등을 활용한 

차세대 의료기술  등  투 할 것으

 알 졌다. 이를 위해 이오메디컬 클

러스터 도 원할 계 인 것으  전해

졌다. 아스 제네카는 글 벌 제 사 

가운데 한  투 를 많이 고 는 

기 으  꼽힌다. 한 건산 진흥원

과 항암제 연 를 공동으  는 등 201화

년부터 2018년까   1 확00만달러(  

12화확 원)를 연  투 다.

아스 제네카는 스웨덴 쇠데르텔

리  는 이오의 품 생산공장

 KO찾톡A, 한 이오협 와 협  의

향 를 교환 다. 오픈 이노베이션(

방  혁신)과 신  , 이오 스

(신생 벤 기 ) 멘 링 제공 등  협

기  다. 오는 10월까  협  방

안을 체 할 계 이다.

정선 한 이오협  장은 아

스 제네카가 한 과 스웨덴의 

운 비즈니스  이오헬스산  

협 을 꼽고 다 며 한 이 아시아 

이오헬스 시장의 거 으  장 는 기

가 될 것 이 고 다.

계는 앞으  내 투  및 협 을 

추진 는 해외 기 이 늘 나는 계기가 

될 것으  고 다. 해외  한  

이오헬스산 을 주 고 다. 

난 3월  열린 한·벨기  이프사이언스 

심 는 필리프 레오폴드 루이 마

리 벨기  을 비롯해 벨기  제

이오 기 인 확3명이 참 다.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싱가 르 대사관과 투

청은 내 이오기 을 치 기 위해 

간 를 열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삼성바이오 피스

임랄디 보관기간 두 배로 늘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

신약 개발 등도 한국과 협

<인공지능>


